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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직업 중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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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for Work Drop-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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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experience of people with mentally disability for work drop-out. 
Methods: Participants were 10 person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The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utilized. Data were collected using non-structured interviews. Results: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7 
theme-clusters were identified from 13 themes. The theme-clusters were ‘Struggling in work', ‘Being a stranger 
in the office’, ‘Struggling in standing alone', ‘Feeling ambivalent', ‘Waiting for a new opportunity for work', ‘Being 
determined to make an effort to maintain a job’, ‘Expecting myself to gain recognition’. Conclusi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indicate a need to design intervention programs and directions to introduce realistic improvement 
plan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order to decrease work drop-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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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선행요건 중 하나는 직업

을 가지는 것인데, 일을 하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

고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성 정신장

애인의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과 일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 즉, 정신장애인은 

직업을 가짐으로 경제적 자립, 개인의 자아실현 및 삶의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 

하지만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자연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

며,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에게 직업문제가 발생한다. 학창시절 

발병한 경우에는 학업 및 취업의 기회를 갖기 어렵고,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가진 후 발병한 경우에는 재발, 잔존증상, 주위의 

시선, 편견 등으로 인해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정신장애인들은 

대부분이 안정성이 없는 임시직이나 단순직에 고용되어 직업

의 안정성이 적고 안정된 직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고용형태에 따른 새로운 작업환경에 적응하거나 생활구조 변

화에 적응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한다[3].

먼저 정신장애인들은 장애 특성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사

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직업을 갖고 만족스럽

게 유지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4]. 대다수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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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 생활하면서도 증상이 완전히 소멸되

지 않는 상태로 자신감 결여, 사회적 기능의 저하와 결핍, 사회

기술능력이 부족하다[5]. 정신장애인은 직업을 갖기 위해 오랜 

기간의 준비단계를 거쳐도 직장에 대한 적응력과 업무적 기술

이 미비하며, 정신보건기관에서 학습한 사전 기술훈련이나 보

호작업장에서 습득한 기술이 사업장에서 일반화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6]. 또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인간 존엄성의 상실, 부당한 대우, 억제, 불이익 등으

로 나타나게 되고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제한된 직업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고용주에게는 편견의 대상이 되고, 사회로부

터는 부정적인 시각과 차별적인 대우 등을 받게 된다[4].

정신장애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잔여증상이 남아있어 업무수행과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직업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5]. 또한 심리적 요인으로 직업에 대한 동기부족과 목표의 

상실감[7]은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사회적 활동이나 역할 수행

의 결핍으로 무기력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대인관계의 어려

움, 낮은 자존감 및 자기신뢰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정신장애

인에 대한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고,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정신장애인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면서 지원고용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환

경적 변화를 거쳐 왔다. 이러한 변화는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업재활

교육을 거쳐 정신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직업을 가지는 

도전을 하게 했고,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에게 다양한 교육방

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재활에 

성공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직업유지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8-12].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와 직업유지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의 중재방안으로 다양하

게 적용되었으나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는 여전히 어렵다. 즉 

정신장애인에게 다양한 중재방안을 적용한 직업훈련과 직업

을 연계하여도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적으로 유지

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13]. 또한 양적 접근은 정신장애인

이 직업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밝혀냈지만 연구결과마

다 차이를 보여 일반적인 직업유지의 요인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과 관련

한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대한 정

신장애인의 언어로 표현된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Jo 

[13]의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이 초기, 적응 

및 변화, 안착단계로 나타났고 초기단계에는 ‘인식’, ‘취업과 

마주하다’, ‘직업유지의 어려움’, 적응 및 변화단계에는 ‘버터

내기’, ‘지지체계 활용 대처’, ‘긍정적 변화 및 성장하기’, 안착

단계에는 ‘현실수용’, ‘희망가지기’가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Kim[14]의 연구에서는 직업유지경험에 ‘어두움 속에서 외로

움을 경험하다’, ‘희망의 문으로 들어가다’, ‘갈등을 경험하

다’, ‘지지체계의 활용’, ‘삶의 방향이 견고해지다’는 5개의 범

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유지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나타내기에는 다

소 부족하고, 직업유지가 쉽지 않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유지에 관한 질적 연구는 성공적인 경험에 중점을 두고 있

어 직업중단의 실제적인 경험과 현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업유지를 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중단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밝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다. 직업 중단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직업 중단의 구체적인 경험

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직업 중단에 

대한 개인적, 환경적 요소를 확인하고 직업 중단을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얻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을 중단하는 실제적인 경험은 어떠한

지 알아보고, 이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정신장애인

에게 직업 중단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중단 과정에서 경

험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중단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그 현상을 이해하

고 정신장애인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따른 구체적인 질문은 “정신장애인의 직

업유지 중단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이 3개월 이상 직업을 유지했다가 중

단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인간의 경험을 개인이 경험하는 

대로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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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B시, Y시의 B낮병원, K정신건강증진센

터, S사회복귀시설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 훈련을 받고 기관

에서 연계한 직장에 취업하여 직업을 유지하였다가 중단한 경

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인 정신장애인

은 정신과적 증상이 안정되고 직업경험이 있는 자를 선택하다

보니 대부분 유병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 연구대상자는 연구

에 참여하기로 동의하고 서명한 10명을 선정하였고, 구체적

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 정신과적 증상이 안정된 자

 취업을 1회 이상, 3개월 이상 유지한 자로 현재 미취업 상

태인 자 

 질문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으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

능한 자

3.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KIRB-20)을 받은 

후 먼저 소속기관 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구두 동의를 

받은 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자발성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연구참여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면담 전

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정, 면담내용의 녹음과 인용의 익명

보장, 사생활 보호, 연구참여 중단 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개별적 면담은 한 

회기당 1~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매 회기의 면담이 끝

났을 때 소정의 답례를 제공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1월 3일부터 12월 19

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은 B시, Y시의 B낮병원, K정신건강

증진센터, S사회복귀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을 유지하였다

가 중단한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

은 각 기관에서 조용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면담실에서 진행

하였고 심층면담을 위하여 반구조적인 형식의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면담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고 참

여자의 경험을 자신들의 언어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

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여 기록

하였고, 필사 후 다시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필사된 내용을 확

인하였다. 1차 면담에서는 10명의 대상자를 심층 면담하였고, 

2차 면담에서는 1차 면담에서 보충 진술할 내용이나 1차 면담

에서 확인된 구성된 의미들을 계속 탐구하고 파악하였다. 2차 

면담 후 보충내용이 필요하거나 명확한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전화 통화로 확인하였다. 3차 면담에서는 대상자 10명에게 도

출된 주제와 주제모음을 확인하였다. 

5. 자료의 분석 및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경험의 의미를 밝히

는데 초점을 둔 Colaizzi[15]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근거로 

6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녹음한 참여자의 면

담내용을 필사하여 그것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2단계에서는 참여자

의 진술에서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있는 말이나 문

장으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을 202개 도출하였다. 3단계에서

는 2단계에서 도출된 구, 문장으로부터 개의 의미단위 문장을 

형성하여 하위주제로 분류하였고, 그 안에서 의미와 맥락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4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를 주제와 주제

모음으로 분류하여 조직하였는데 13개의 주제와 7개의 주제

모음으로 분류하였다. 5단계에서는 하위주제, 주제, 주제모음

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면서 경험의 전체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6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그

들의 입장에서 봄으로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서 자료가 “포화될 수준까지” 되도록 수집하였고, 이후 새롭

게 나온 자료는 거의 없었으며, 주로 재확인된 내용을 통하여 

타당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확인은 Guba와 Lincoln 

[16]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근거하

였다.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정신장

애인 직업 중단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면담을 하는 동

안 모호한 진술이 있는 경우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하여 진술

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자료분석시 참여자의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자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

여 분석한 결과를 상호점검하여 공통된 의미를 발견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주제모음, 주제, 하위주제에 대해서 참여

자 10인에게 반영적 읽기를 하여 자신이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 개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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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mes and Theme-clusters on the Experience of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for Work Drop-out

Theme-clusters Themes

Struggling in work ․ Being exhausted physically and mentally
․ Being unable to perform work duties
․ Lack of patience

Being a stranger in the office ․ Having difficulty in getting along with others at work
․ Feelings of being ignored at workplace

Struggling in standing alone ․ Getting help from family and expert
․ Feeling limited from one's own mental disease

Feeling ambivalent ․ Feeling confident in and afraid of work at the same time

Waiting for a new opportunity for work ․ Wanting to go back to a work 
․ Recognizing one's own problems that led to drop-out

Being determined to maintain a job ․ Being determined to be patient
․ Personal effort required

Expecting myself to gain recognition ․ Hoping to live a life of steady work
 

독특한 배경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에 대해서

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주제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

였고, 각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새로

운 자료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 기술

하였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에서 발견된 주제와 

주제모음에 대한 분석적 사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교방법을 

통해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배우

고 연구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2명에게 연구결과를 보

여주고 주제모음, 주제의 서술과 주제의 적절성, 신뢰도와 타

당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연

구자에 의한 분석과 비교하여 수정하였다. 연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간에 정신장애인의 인식개선 경험에 

대해 토의하여 검증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성이 면담과정이

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성 6명, 여성은 

4명이고, 연령은 20대에서부터 40대 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33.5세였다. 결혼상태는 10명 전부 미혼이고, 정신질환의 유

병기간은 5년에서부터 20년까지였다. 정신질환의 진단명은 7

명이 조현병이었고, 2명은 기분장애, 1명은 기타장애였다. 직

업과 관련한 특성으로는 생산직 7명, 서비스직 2명, 유통업 1

명이었고, 유지기간은 3개월 4명, 4개월 1명, 6개월 5명이었

다. 직장규모는 10인 미만 4명, 30인 미만 3명, 100인 미만 3

명이었고, 직업을 가진 경로는 재활기관 소개 5명, 장애인 고

용 촉진연계 3명, 부모 및 지인소개 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 중단 경험은 13개의 주제

와 7개의 주제모음으로 나타났다. 7개의 주제모음은 ‘일하기 

힘듦’, ‘직장 안에서 이방인이 됨’, ‘혼자 감당하기 힘듦’, ‘양

가감정을 느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림’,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함’, ‘인정받는 나 자신을 기대함’

으로 도출되었다(Table 1).

주제모음 1. 일하기 힘듦

주제 1. 심신이 고단함

참여자들은 다양한 직장의 환경과 수행해야 하는 일로 어려

움을 겪었다. 사회적, 직업적 역할을 가져본 경험이 없거나 있

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았던 참여자들은 치료자들이 보호해주

고 지지해주는 보호환경에서 일은 해 보았지만 작업환경과 일

이 생소한 직장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은 심신이 고단함으로 

나타났다.

견디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작업환경에서 견뎌야 되고 

납땜 때문에 냄새도 견뎌야 되고 잔소리하는 것도 견뎌야 

되고, 그리고 신체 아픈 것도 견뎌야 되고...(참여자 1) 

공장에 갔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어깨하고 등하고 너

무 아파서 엉덩이는 계속 앉아 있으니까 짓눌려서 아프고 

파스랑 안티푸라민 많이 붙이고 발랐어요.(참여자 5) 

내 병이 피해망상이 있어서 그런지.. 이상한 사람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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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참기 어려운 날도 많고. . 주임님 같은 사람은 윗사람

이라서 나 같은 아래 사람은 관리를 해야 되어서 뭐라하

고 잔소리하는데... 욱하는 감정이 들기도 하고.. 그만들

까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참여자 8) 

주제 2.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함

참여자들은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 익숙해지는 데 많은 시간

이 필요하였다. 정상인에게는 단순한 일도 참여자들이 익숙해

지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익숙해진 다음에도 실수가 많아

서 일을 시키는 상사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

았다. 정신장애인의 증상이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직장에서 참여자들은 직업수행에 있어 적절한 수행이 이루어

지지 않아 스스로도 어려움이 겪는데다가 그에 따른 이차적인 

부정적인 반응은 참여자들의 직업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

험하게 하였다. 

근데 정상인만큼 일을 잘 못했어요. 공장에서 일할 때 

일반인하고 가장 큰 차이는 동작 느린 거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였어요. 일반인 사람들과 비교돼요. 동작 느리고 말

하는 것도 별로.. 또 생각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말의 

표현도 잘 인되는 것 같고 많이 뒤쳐진다고 느껴졌습니

다.(참여자 1) 

어떤 물건 2개 가져오라고 했는데 물건 있는 장소에 가

면 3개가 있으면 그냥 3개를 가져 오는 거예요 2개를 가

져오라한 이야기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고..시간이 

지나면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다는 게 알아지는데 그 때

마다 엉뚱한데 가서 물건을 찾거나 찾지도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물건 가져오는 것 말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

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3) 

주제 3. 끈기가 부족함

참여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작업

으로 직장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쉽게 포기하

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경험을 나타냈다. 이전에 직장

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참여자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특

성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어

렵게 느껴지면서 직장유지에 대한 끈기가 부족함을 나타냈다.

직장 가서 3개월 견디기가 힘들데예 겨우 겨우 견디는

데 피로도 많이 타고 어느 정도 지나면 좀 나아지는 것 같

은데 집중력도 떨어지고 끈기도 부족하고... 그리고 재발

을 하고...(참여자 4). 

끈기가 없어서 오래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

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그

리고 그만 두었어요.(참여자 6) 

이 병이 직장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하게 

되고.. 한마디로 노력도 부족하지만 끈기도 부족하고 게

을러지고...(참여자 10) 

주제모음 2. 직장 안에서 이방인이 됨

주제 4.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어려움

참여자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능력과 사회적 대응 능력 등이 

필요하였지만 병의 증상과 사회경험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위축과 적절한 사회적 대응능력의 부족으로 다른 사람

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였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

현하는 데 서툴러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보여 다른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한 시선을 받게 되었

고 그 시선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직장가면 사람 사귀기가 어려워요. 말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사교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

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가 어려운 것 같슴미더.(참여자 4) 

다른 사람이랑 지내려면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야기가 잘 안돼요. 이야길 할까 말까 하다가 이야기 안하

거든요... 다른 어려움 보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그것

이 나중에는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6) 

주제 5. 직장에서 무시를 당함

참여자들은 대부분 일반인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직장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신장애인으로 지원고용을 하

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을 직장에 알

리고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특성이나 질환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사나 직장동료로부터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였다. 정상인이 아닌 정신장애인으로서 그에 따른 배려

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능력이나 적응능력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그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험을 하였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화를 내기도 하시고.. 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참여자 1) 

너무 윽박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감독이라고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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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하면 되는데 참 냉정하게 잘라서 얘기하는 거 있잖습

니까 아 그것도 못하노 하면서 그런 게 좀 있어요. 분노가 

쌓이죠.(참여자 2) 

일을 잘 못하니까 공장에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일하

면 일 못시킨다고 해서 계속 일도 못하고.. 정해진 기간 있

으면 그 기간만 겨우 채우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니까 

갈 수도 없어요.(참여자 5) 

주제모음 3. 혼자 감당하기 힘듦

주제 6. 가족과 치료자의 도움을 받음

참여자들은 각 기관에서 사회적응과 직업훈련을 받고 직업

을 가지지만 자신만의 힘으로는 직장에 적응하기 어려워 가족

과 치료자의 도움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직장에 적응하고 유

지하기 위한 스스로 자생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가족과 치료자

에게 직장에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 ․ 
심리적 지원을 받아야만 직장에 다닐 수 있었다. 

직장에 적응하기 힘들고 반장님이 심하게 하면 점심시

간에 선생님들 한테 전화해서 막 하소연했어요. 못 견디

겠다고 반장님 나를 무시하고 싫어한다고.. 선생님들이 

계속 전화받아주니까 조금이라도 더 다닐 수 있었어요.

(참여자 1) 

혼자서는 직장 못 다녔어요. 조금이라도 다닐 수 있었

던 건 아침에 깨워주고 밥 챙겨주고 시간에 맞추 나가는 

거 챙겨줘서 가능했어요.(참여자 6) 

증상이 남아있으니까 잘못된 생각이나 망상이 들면 제 

스스로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아버지가 내 병을 아니까 

다시 생각해보게 하고 앞뒤 상황을 다시 보도록 하고.. 그

렇게 도움을 받아도 증상이 심해지니까 그만두어야 했습

니다.(참여자 9)

주제 7. 질병으로 인한 한계를 느낌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병 때문에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약을 

먹고 일을 하지만 환청이나 망상 등의 잔존증상으로 일을 하

다가도 생각의 변화가 오고 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자신들의 병으로 인해 직장에

서 견디고 유지하기 힘든 것과 직업능력의 한계를 느꼈다.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내가 잘 못해서.. 내 능력이 안 

되어서 불안할 때도 있고 내가 일을 잘 못하니까 내 능력

이 안 되어서 자책할 때도 많은데..(참여자 6) 

정상적으로 일해내기가 두려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몰

라... 나는 내 한계를 아는데 가족들은 그걸 몰라...(참여

자 10)

주제모음 4. 양가감정을 느낌 

주제 8. 자신감과 두려움을 가짐

참여자들은 처음으로 직장을 가지고 일하면서 돈을 벌어보

는 경험은 자신감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경제적 활동이 가

능해지자 가족과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면서 자신이 정상인처

럼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

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

나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하는지 경험했기에 자신에게 직장이 

필요한 반면 다시 직장의 어려움을 견디는 것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에 다녀야 하나 이렇게 살아

도 되는데..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시 직장을 구해야합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가족도, 친

구도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구실을 하는 건가 

봅니다.(참여자7) 

직장생활이 쉽지 않은 것을 알았고 앞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심감도 얻었고,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많이 

알아서 앞으로는 직장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

합니다.(참가자 8) 

지금은 이 상태를 누리고 싶은 것과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고 직장을 가져야 되는 거 두 가지 양가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누리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자신감을 다시 

누려보고도 싶어요.(참여자 9) 

주제모음 5.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림

주제 9. 다시 직장을 다니고 싶음

참여자들은 직장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지만 직장에 다닌 경

험은 부정적인 경험보다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았다. 자신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있었

다는 경험한 참여자들은 다시 직장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

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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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는 것 그만두고 다시 낮병원에 나왔을 때 마

음이 착잡했어요.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었으니 부끄럽기

도 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업무도 마음에 안들고 해서 

오래 못갈 거라 예측을 했기는 했지만 그만 두고 왔을 때 

기분은 안 좋았어요. 다시 일하러 가고 싶어요.(참여자 1)

주제 10. 직장을 중단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함

참여자들은 직업을 중단한 후에 직장에서 자신의 태도와 행

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 적

응의 어려움을 회사나 관리자의 잘못으로 인식하였지만 직장

을 그만 둔 후에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직장에서 적응하

지 못했던 이유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직장생활

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등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다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

장에서의 대인관계,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이 필요함을 인식

하고 있었다. 

제가 잘못하면 그 다음 공정을 그 사람이 하는데 불량이 

나거든요. 길이를 정확하게 2~3mm 정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길이에 차이가 나면 안 되구요 신경을 좀 서야했습

니다. 자신의 일에 책임감이 필요한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해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참여자 1)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회

사에 맞게끔 잘 적응하는 그런 거 적응이 안 되면 안 되잖

아요. 그 회사에 맞추는 게 중요하죠.(참여자 2) 

직장 가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요. 말은 잘 못하

지만 다른 사람과 말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또래가 아니라도 어울리는 사람만 있으

면...(참여자 6) 

주제모음 6. 직업을 유지할 것을 다짐함

주제 11. 인내가 필요함

참여자들은 일하기가 힘들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으로 자

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이 끈기있게 인내하지 못했

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직업을 가지고 직업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스스로 준비가 

되어야 함을 경험하였다.

그만두지 않고 오래 다니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해요. 

처음에 적응이 어려워도 월급이 아주 강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딜 수 있으면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

을 것 같아요. 3개월 견디는데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마음 가짐으로 그 의지로 버텼거든요.(참여자 1)

주제 12. 자신의 노력이 필요함

참여자들은 직장에서 일한 경험이 거의 없고 직장의 새롭고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그런 환

경에 견디어내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알게 되었다.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들었고 직장에서의 일과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는 증

상이 심해지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

은 직업을 중단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에 적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함

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정상인들과 함께 일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

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시 직장가면 3개월보다 더 견뎌볼 겁니다. 다시 직장

가면 너무 단순한 것 보다 뭔가를 배운 다음에 배운 기술

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쪽 분야로 가고 싶습니다. 먼저 일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만 하겠죠.(참여자 1)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구요. 각오

가 좀 남달라야 하겠죠. 그러려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

야겠죠.(참여자 2)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견디려고 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서 노력 많이 해야됩미더(참

여자 4) 

일을 한다고 계속 좋은 건 아니고 일을 해도 가끔 증상

이 심해질 때가 있거든요. 증상을 조절해 가면서 직장을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해야 되는 것 같네요.(참여자 10)

주제모음 7. 인정받는 나 자신을 기대함

주제 13. 직장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할 것을 기대함

참여자들은 직장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과 작업환경과 작

업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미숙했던 경험은 앞으로 직업을 가지

면 미숙한 부분이 보완되고 자신이 인정받고 일할 수 있을 것

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직장을 유지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직장유지를 통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직장을 유지하면 경제적인 독립과 사

회적 독립을 이룰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이 직장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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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회생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다. 

직장 다니면서 나도 충분히 정상인처럼 이렇게 생활해

서 살도 빼고 뭐 이렇게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런 날이 왔

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참여자 1) 

다시 조그만 회사에 가서 적응하고 다져지면 100명 정

도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한 단계씩 올라가고 싶고.. 또 

가능하면 이 업종에서 배우면 다른 업종도 배우고 싶고 

점점 나아지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참여자 2) 

일이 힘에 부쳐서 다시 직장 갈려면 체력도 준비해야 

되고 직종이 나하고 맞아야 되고 그래야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인정받고 싶어요.(참여자 3) 

좋은 직장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아버지 걱정하지 않게 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참

여자 5)

논 의

본 연구는 3개월 이상 직업을 유지하고 중단한 경험을 가지

고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 중단 경험을 포괄적

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직업 

중단 경험은 일하기 힘들고 직장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하지 못

하여 이방인이 되고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워 직업을 중단하였

다. 그러나 직업 중단 후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직업 중단의 이

유를 인식하고 다시금 직업을 가지고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직

장인으로서 인정받는 자신을 기대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연구참여자는 취업을 하면서 생소한 작업 

환경에 적응하고 일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하루 8

시간 이상의 정규적인 업무는 신체적 고통, 상사의 지시에 따

른 일의 중압감과 병으로 인한 잔존증상에 따른 일하기 힘든 

경험을 하였다. 이는 Jo[13]의 연구에서 직업유지의 어려움, 

Lee[17]의 제자리 맴돌기의 범주들과 유사한다. 참여자들은 

병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병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업무수행

에 미숙하여 무시를 당하므로 직장 안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은 이해하기 보다는 개인에 대

한 존중이 배제된 지나친 업무지시나 부당한 대우로 직장유지

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험을 하였다. 참여자들이 직업재활 프로

그램과 직업훈련을 받은 기관은 보호적인 환경에서 참여자들

에게 지지와 배려를 통해 수동적인 활동으로도 적응되었지만 

실제 직장은 생산을 통한 기업이익이 창출되는 곳으로 작업기

술의 부족과 지시이행의 미숙 등은 직장이 수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었다. 연구참여자에게 직장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든 대인

관계의 어려움은 Park[18]의 인간관계 문제와 Lee[17]의 낯선 

시선과 위축됨 범주들과 유사하다. 이는 정신장애인은 병의 특

성으로 대인관계가 제한적이고 대화기술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귀는 기술이 부족한 것[19]에 따른 것으

로 직장적응과 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은 병의 특성상 사회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회적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지원고용 되는 사업장이나 고용주

에게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교육과 지원, 지속적인 관

리가 필요하다. 또한 직장에서 고용주와 현장관리자들이 사회

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작업기술의 미숙함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재활전문가 배치 등의 사회적, 국가적 지원이 필

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새로운 환경과 작업수행을 위해서 혼자 감

당하기 어려워 가족과 치료자의 도움을 받았고 스스로 질병으

로 인한 한계를 느꼈다. 이는 선행연구[20]에서 제시한 취업한 

정신장애인이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다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

한 가족과 치료자의 도움을 받은 경험은 Breier와 Strauss[21]

의 연구에서 가족 및 친구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직

업재활의 성과를 결정하는데 유용하고 사회적 지지는 환경적

인 수준에서 실제적이고 지지적인 정신치료와 같은 보호적인 

요인, 삶의 중요한 사건들, 가족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표현된 

정서와 같은 요인들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

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직업 유지과정에서 가족이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과 치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

는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작

업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직업재활 과정에서 직업평가를 통

한 전략적인 훈련과정이 필요하고, 충분한 훈련과정을 거친 

후 보호작업과 연계된 사업장에 취업하게 하거나 현장직무와 

연결된 맞춤형 직업기술을 훈련함으로 작업기술의 미숙함을 

보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의 짧은 직장적응과 유지 경험은 자신감과 두려움

을 동시에 가지는 양가감정을 느끼게 했다. 참여자들의 직장

생활을 통한 사회적 역할은 자신감을 갖는 기회가 되기도 했

지만 힘든 직장생활은 직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험도 

하였다. 이는 Nam과 Chae[10]의 연구에서 취업한 정신장애

인이 일을 통한 긍정적 자아감 형성과 유사하다. 또한 직장을 

다시 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Park[18]의 재발과 재취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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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걱정과 유사하다. 직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역

할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직장 내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직

업 중단의 두려움은 늘 공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

이 직업유지를 위한 동기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기 정체성

을 형성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직업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직장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과 기관

으로 돌아가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이 직

장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고 후회되

는 경험을 통하여 직장을 다시 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기다리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직업 중단이 직장환경이나 

직장 관리자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서의 자신의 태도와 행동

이 직업 중단을 가져왔음을 인식하는 생각의 변화를 나타냈

다. 이는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을 나타낸 Park[18]의 연구결과

와 유사하다. 따라서 직업중단을 경험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 직종과 직무배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적합한 직종 개발과 적절한 직무배치를 위해 

훈련기간, 전문적 지원, 사업체의 특성 등에 대한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국가지

원의 개발과 확장이나 직업재활 전문가의 세부적인 개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의 직업 중단 경험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에

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인

내와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어 직업 중단은 참여자들에

게 실패의 경험보다는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이는 Kim[14]의 취업을 경험한 정신장애인이 취업

경험을 거울삼음의 주제와 유사하다. 정신장애인의 직업 경험

이 직장 적응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한계를 

직면함으로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와 더불어 한층 더 자

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방

해하는 심리적 요인인 직업에 대한 동기부족과 목표의 상실감

[7]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직업

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직업을 중단하더라

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발전요인을 확인하여 적용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지금보다 나은 자신의 모습을 기대

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직

장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에 적응함으로써 자신이 인정받을 것

을 기대하고 있었다. 직장의 유지는 경제적인 독립을 통한 생

활의 독립, 정상적인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조

건으로 참여자들은 직업유지를 동해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취업경

험에서 Lee[17]의 내 한계를 인정하며 한발 더 내딛기의 범주

와 유사하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직업 중단의 경험을 하더

라도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직업을 가지게 함으로써 

직업유지와 사회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지원에서는 사업장의 고용주와 사업장의 

준비,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의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직업경험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참여자들인 정신장애인은 직업 중단 경험을 통하여 

신체의 고통,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신의 한계 등으로 육체적, 

정서적, 심적으로 어렵고 힘든 경험을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다시 직업을 갖기 위한 동기와 목표가 생겼고 직업을 유지하

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직업중단의 경험이 정신장

애인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로 의의가 있고, 사업장과 지역사

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의 해소가 무엇보

다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료자는 직장적응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직

업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지원고용을 위해 사업장에서 정신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고, 국가적, 사회적 협력을 이

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직업 중단을 경험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중단의 경험은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

과 연구참여자의 직업중단 경험은 일하기 힘들고 직장 안에서 

이방인이 되어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직업을 중단했지만 직업

을 가진 경험은 다시 직업을 가지기를 기대하고 직업을 중단

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함으로 다시 직업을 가지기 위한 노력

과 직장인으로서 인정받는 자신을 기대하게 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는 직업을 중단한 일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

가 진행되어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지만 직업 중단 

정신장애인에 대한 중재와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

다. 또한 직업을 중단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통해 직업 중단의 경험을 확인하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장

기적인 계획과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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